
◈�수족구병�예방�안내�◈

주로� 면역력이� 약한� 영․유아에게�발생하며,� 어린이� 보육시설,� 유치원� 등� 어린이가�많이� 모인�
곳에서�급속히�확산되는�경향이�있습니다.�가장�흔한�원인병원체는�콕사키바이러스�A16이며,�

엔테로바이러스� 71형�등�장내바이러스에�의해�주로�영․유아에게�발생합니다.

○�주요증상

․ 가벼운�미열과�함께�혀,�잇몸,�뺨의�안쪽의�점막,�손,�발�등에�빨갛게�선이�있는�쌀알크기
의�수포성�발진이�생기며�일주일�정도가�지나면�발진은�호전됩니다.

○�감염경로

․ 수족구병의� 잠복기는� 3일� ~� 7일이며,� 발병� 1주일이� 가장� 전염력이� 강합니다.� 이� 기간� 중�
환자의�대변�또는�침,� 가래,� 수포의�진물�등과�직접�접촉하거나�이러한�것으로�오염된�물건

(수건,�장난감�등)과의�접촉을�통하여�전파됩니다.

○�예방요령

․ 수족구병은� 대개� 손발에� 묻은� 바이러스를� 통해� 전염되는� 경우가� 많기� 때문에� 수족구병에�
진단된�환자와의�접촉을�피하고,�배설물이�묻은�옷�등은�분류해서�소독합니다.

� � -�아이들의�장난감,�놀이기구,�집기�등을�청결하게�관리합니다.

․ 현재까지�수족구병에�대한�예방백신이나�치료제가�개발되어있지�않으므로�감염예방을�위해
서는,� 『올바른�손씻기』�방법을�익히고�이를�생활화하는�등�개인위생관리에�힘써야�합니다.

� � -�외출�전�후,�배변�후,�식사�전�후,�아기�기저귀�교체�전�후

� � -� 철저한� 손씻기는� 아이들뿐만�아니라� 어린이집,� 유치원,� 학교,� 학원� 그리고� 가정에서� 아

이들을�돌보는�어른들의�실천이�무엇보다�중요합니다.

․ 증상이�있는�경우�소아과�병․의원에�내원하여�진료를�받습니다.
․ 수족구병�진단�받은�경우�자가격리(자택격리)�치료합니다.
� � :�증상�발생이후� 1주까지�어린이집/유치원,�공공장소에�가지�말아야�하고,� 6주후까지

수영장�출입은�제한해야�합니다.



○� 『올바른�손씻기』�방법

� � -� 질병의� 70%가�손을�통해서�전염됩니다.� 손씻기를�잘�하면�각종�감염병,� 식중독,�

유행성�눈병,�감기�등에�걸릴�위험을�줄일�수�있습니다.

� � -�손씻기는�언제�필요할까요?

� � � � :�화장실을�다녀온�후(기저귀를�교체한�후),�외출에서�돌아온�후,�대중교통을

이용한�후,�음식물을�먹거나�요리하기�전,�상처를�만진�후,�반려동물을�만진�후�등

가능한�손은� “비누”를�사용하여�자주�씻도록�합니다.


